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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사진작가

꽃샘추위의들녘에서있습니다.

여기는장성군황룡의동학농민혁명전적지.

호남의심장전주성을함락하기전

이학승이이끈경군에맞서싸우다승리한곳이라해서

힘차게솟아있는죽창의기운을느껴보고

그날의함성을그려보고싶었습니다.

나라가엉망이면백성이힘들다고했던가요.

사실그건어제오늘일이아니죠.

돌이켜보면반만년역사에서조용한시절이얼마나있었겠는가마는

조선왕조시절만보더라도임진왜란, 병자호란은말할것도없고,

나라를통째로빼앗긴일제강점기와이념의갈등으로빚어진

동족상잔의아픔은얼마나끔찍했던가요.

모두가인간세상이기에있을수있는일이었다고

그냥역사속에묻고돌아서도되는것인지…

나라와민족이위태로울때마다

언제나앞장서서싸웠던이는민초들이었습니다.

대한독립운동에목숨을걸었던이들도그랬고,

부패한관리들과외세에맞서죽창을들고싸웠던이도

백의의전사농민들이지않았던가요.

지금이시점에서도부와권력이있는곳에서는

사회적정의감을찾아보기힘들고,

절반에가까운국민이그들과함께춤을추면서

또다시외세의농간에눈이멀어있을뿐입니다.

여러가지로존폐의위기에처해있어답답합니다.

누구의멱살을잡아야합니까?

어딘가에서나라와민족을팔아먹고있어도당신은상관하지않겠지요.

지금이순간, 등따습고배부르면그만입니까?

죽창높이들고혁명의깃발을휘날렸던황룡의전적지에서

이시대의꺼져가는불씨를애달파합니다.

동학농민혁명황룡전적지에서


